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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테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통과 

▶ 산업용 클린룸, 드라이룸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2020-04-20] 글로벌 클린룸 리딩 컴퍼니 원방테크(대표이사 김규범)가 코스닥 상장 초읽기에 

돌입했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067570)의 자회사인 원방테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월 12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원방테크는 클린룸과 드라이룸의 공조설비를 설계, 제작, 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원방테크의 주요사업인 클린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 

내 제품 생산에서 필수 하이테크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국내 클린룸 시장은 과점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원방테크는 30년 이상의 탄탄한 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안정성과 독보적인 기술경쟁력을 

구축해왔다. 그 결과 회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원방테크의 핵심 경쟁력은 ▲오랜 업력과 노하우 기반의 납기 준수 및 완벽한 시공 기술력 

▲효율적인 사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수익성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성장성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원방테크는 신규 기업 인수를 통해 클린룸 토탈 엔지니어링 및 시공 솔루션을 구축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및 2차 전지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수익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옵트를 통해 첨단치료 의료제품(ATMP)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클린룸(GMP) 

사업영역에서 매출 신장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올해 미국, 유럽의 현지 법인을 통해 

미래 핵심사업으로 떠오른 2차 전지 제조를 위한 드라이룸 제작 및 시공으로 역대 최대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원방테크는 2019년 매출액 2,284억 원, 영업이익 193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의 경우 2018년 

대비 42.5% 증가하며 고속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방테크의 주요 고객사들이 속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내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따라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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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테크 김규범 대표이사는 “사업모델 및 기술 역량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